
경기 북부 최대 공립미술관인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은

현재 112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2점의 소장품 중 78점이 민화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화 소장품은 고양문화재단 초대 감독이셨던

이상만 감독님의 기증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민화 중 7점의 문자도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민화의 사전적 의미는 민간 전설이나

민속, 서민 생활을 소재로 한 그림입니다.

화조도, 십장생도, 문자도, 책가도 등이

민화의 대표 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문자도는 한자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글자에 그 내용의 그림을 접목한 것입니다. 

문자도는 3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복을 기원하는 길상 문자도,

유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유교 문자도,

부적 등과 같은 기원 문자도입니다.

저희 소장품은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로

대표되는 유교 문자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8개의 문자 중 아람미술관 소장품은 5개의 글자

7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이나 믿음의 상징인 ‘신信’,

형제의 우애를 뜻하는 ‘제悌’,

도원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義’,

청렴과 절제의 상징 ‘염廉’,

정절과 고고함을 상징하는 ‘치恥’ 입니다.

글자에 담긴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글자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마음 속에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전시는 고양문화재단 이상만 초대감독님의 기증 작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미술관이 되고자 종이 리플렛 대신 웹리플렛으로 제작하였습니다.

1 제자도

형제간의 우애와 정을 형상화하며,
사이가 정답다고 하는 할미새와 산앵두나무가 소재로
많이 묘사된다.
왼편에 그려진 두마리의 새가 할미새를 표현한 것이다.

2 신자도

신은 믿음 언약의 상징으로,
주로 입에 편지를 물고있는 두 마리의 새를 그린다.
얼굴은 사람이며 몸체는 새의 모습이라는 상상의 새 청조이다. 

3 의자도

의자도는 도원결의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꽃무늬 장식과 책가도가 함께 그려져있다.

5 의자도

도원결의를 소재로하여 복숭아 꽃만 그려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의자도는 글자를 간략화하여
윗 부분을 한쌍의 새로 표현하였다.

6 염자도

염이란 청렴하고 검약한 것을 뜻하며,
염자도에는 게 혹은 봉황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집을 짓지 않고,
굶어 죽을지언정 조 따위는 먹지 않고 대 열매만 먹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상의 동물 봉황이
염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등장한다.

7 치자도

정절과 고고함을 상징한다. 치는 백이, 숙제의 고사를 담았다.
백이, 숙제는 은의 제후 고죽군의 큰아들과 셋째아들이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둘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주의 무왕의 통치가 옳지 않다고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죽었다는 일화이다.
이 문자도에는 토끼가 있는 월상과 수양산에 들어가 있는
백이, 숙제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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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자도

앞에 있는 신자도와 마찬가지로 서신을 입에 물고있는
두 마리의 새가 그려져 있다.
고사에 의하면 7월 7일 홀연히 파랑새가 한무제의 궁전에
날아들었는데 동방삭이
‘이는 요지의서왕모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했다. 즉 청조가 물고 있는 서신은 서왕모가 온다는
굳은 언약과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작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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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 속 문자도:
문자 그대로의 멋

문자도란?

민화 중에서 문자도는 한자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글자에 그 내용의 그림을 결합한 글자그림입니다.

문자도는 한자에 대한 주술적인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들어 복(福)자를 그린 문자도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

수(壽)자를 그린 문자도는 오래 살게 하며,

녹(祿)자를 그린 문자도는 출세길을 연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효(孝)자를 그린 문자도는 효심을 불러 일으키고,

충(忠)자를 그린 문자도는 충성심을 높이게 합니다.

문자도는 이렇듯 행복 출세 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문자도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다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사회에 퍼지며,

효제충신예의염치의 유교적 덕목을 담은

유교문자도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소장품도 바로 유교문자도 중

신자도, 제자도, 의자도, 염자도, 치자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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